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물학대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 영상을 게시한 이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발되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캣맘 혐오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운영해 왔다. 채팅방에는 고양이

를 학대하는 정보 등이 공유되며 학대 영상까지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에 따르면, 경찰에서 카카오에 압수영

장을 집행했지만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영상 게시자를 제외하고 운영자 A씨의 정보만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톡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논란은 2021년 ‘고어전문방’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 불거졌다. 

운영자 조 씨에겐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 다수의 동물을 살해하고 학대 영상을 

게시한 이 씨에겐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2022년 ‘길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 방’을 운영한 백 씨에겐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고양이를 살해하고 학대영상을 게시한 조 씨에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다.

2023년 ‘털주빈마이너갤러리’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동물학대 영상을 게시한 유 씨는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 오픈채팅방 내 동물학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측의 실효성 있는 대책

2024년 3월 28일(목) 14:3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한 동물학대 확산 우려

카카오톡, 동물학대 정보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변질

고양이 학대 영상까지 게시돼 경찰 수사 중



이 전무하고, 범죄를 저지른 채팅방 참여자 정보마저 관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복되고 있는 카카오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문제로 카카오 측에 공문

을 발송했지만 지금껏 어떤 답변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카카오는 불법 영상에 대해 메시지 

가리기 기능 정도만 제공한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자체, 언론기관, 동물단체 등을 제외하고 동물학대 영상을 전달하거나 인

터넷에 게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포경찰서 형사1팀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자료 




















